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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팝 아티스트이

자 패션 아이콘 

티파니 영(Tif-

fany Young, 사

진)이 자신의 첫 

미국 EP 앨범을 

지난 22일 출시

했다. 

소속사 관계자

는“티파니 영의 

이번 앨범은 지

난 1월 선공개 했던‘본 어게인(Born Again)’을 

포함해 총 5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성장, 

자신을 찾는 테마, 또는 자신의 힘을 소유하는 테

마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티파니 영은 오는 3월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2019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iHeartRadio Music Awards)’에서 미국의 쟁쟁

한 여성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베스트 솔로 부문

에 노미네이트 되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티파니 영은 미국 첫 EP 앨범 발매와 함께 3

월부터 토론토를 시작으로 뉴욕, 시카고, 미니애

폴리스, 시애틀,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LA를 잇

는‘립스 온 립스’북미 미니 쇼케이스 투어도 진

행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계획

이다.

티파니 영, 첫 미국 EP 앨범 
발매하며 북미 투어 진행

방탄소년단(BTS)이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보헤미안 랩소디’를 열창했

던 꿈의 무대 웸블리 스타디움에 오른

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월드투어의 일환

으로, 한국 가수가 웸블리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일, 월드투어‘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번 

투어는 지난해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

장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러브 유어셀

프’투어의 연장선이다. 모두 수용 관객 5만 명을 넘

는 초대형 스타디움 콘서트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BTS는 5월부터 총 8개 도

시 10회 공연에 나선다. 5월 4일 미국 LA 로즈볼 스

타디움을 시작으로, 시카고 솔저 필드(5월 11일), 뉴

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5월 18일), 브라질 상파

울루 알리안츠 파르크(5월 25일), 영국 런던 웸블

리 스타디움(6월 1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

스(6월 7일), 일본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7월 

6∼7일),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7월 13∼14일)에

서 콘서트를 연다. 

이 중 웸블리 스타디움은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상

징적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

표팀의 홈구장이고,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장으

로 사용됐다. 1985년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한‘라이

브 에이드’가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비틀즈, 마

이클 잭슨, 엘튼 존, 아바, 조지 마이클, 빌리 조엘, 롤

링 스톤스, 메탈리카, 비욘세, 에드 시런 등 내로라

하는 톱스타들이 이곳에서 공연했다. 수용 관객은 

9만 명이다. 

방탄소년단, ‘꿈의 무대’ 웸블리에 오른다

배우 오달수(사진)가 톱스타들이 

대거 소속돼 있는 한 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활동 재개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오달수는 지난해 2월 연예계

를 뒤덮은 미투 운동 당시 성추문 파

문에 연루되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

다. 당시‘천만 요정’이라는 애칭 아

래 충무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던 

터라 영화계에는 그의 하차에 따른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촬영을 완료했거나 촬영 중이던 

작품들은 tvN 드라마‘나의 아저씨’를 비롯해 영

화‘신과함께-인과 연’,‘컨트롤’,‘니 부모의 얼굴

이 보고 있다’,‘이웃사촌’까지 총 다섯 편. 이 중‘나

의 아저씨’와‘신과함께-인과 연’

은 다른 배우로 대체해 방송 및 개봉

을 완료했다.

하지만 오달수가 주연으로 나선‘

컨트롤’,‘니 부모의 얼굴이 보고싶

다’,‘이웃사촌’은 1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

다.

오달수는 파문 이후 외부 활동을 

극도로 줄이고 사실상 칩거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수 측은 당장의 복귀 여부에

는 선을 그었지만 영화계에서는 사

실상 그의 활동 재개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

다. 오달수가 각종 파문을 이겨내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만 요정’ 오달수, 새 출발 준비


